
‘찬탄·경배’ 담아 탄생불 씻기는 정화의식 
의례에서 ‘물’이 지닌 상징성 

종교의례에서 물이 지닌 상징성은 매우 크다.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걸 깨끗이 씻어주는 물의 

정화력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신성성이라 할 만

하다. 따라서 물은 초월적 존재에게 올리는 공물

(供物)인 동시에 부정(不淨)을 씻는 필수요소로 

여겨졌다. 

의례에 쓰는 물을 맑고 깨끗하다는 뜻에서 ‘청

수ㆍ정수’라 하고, 이른 새벽 샘에서 길었다는 뜻

에서 정화수(井華水)라고도 부른다. ‘물 한 그릇 

떠 놓고 식 올린다’는 말이 있듯이, 신랑ㆍ신부가 

서로의 머리를 틀어주면서 치렀던 가난한 이들이 

전통 혼례에서도 빼놓지 않는 것은 한 그릇의 정

화수였다. 비록 제대로 갖추어 치르지는 못해도 

맑은 물로써 천지신명에게 신성한 혼인을 약속하

는 것이다. 

아울러 초월적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는 공간의 

삿된 기운을 없애고, 동참자들의 심신 또한 정결

해야 한다. 따라서 의례 전에 목욕재계와 금기를 

지켜 심신을 정화하는 한편, 의례공간의 사방에 

물을 뿌려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게 된다. 이처럼 

물은 세속의 오염을 소거함으로써 신성한 시공간

으로 들어서게 해줌과 동시에, 신에게 바치는 신

성하고 깨끗한 공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런가 하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씻김

의례’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탄생과 같은 종교적 상징성을 지녀, 물의 정화력

이 극대화된 경우라 하겠다. ‘씻김’이라는 과정

이 중요한 통과의례의 구실을 하여 이전과 다른 

지위ㆍ상태ㆍ자격을 얻어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침례교에서는 몸을 물속에 잠그는 

침례(浸禮) 의식을 통해 이전의 죄를 모두 장사지

내고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기독교에서도 이마에 물을 뿌려 교인으로 거듭남

을 상징하는 세례(洗禮)가 일상화되어 있다. 침

례ㆍ세례가 산 자를 주 대상으로 한다면, 불교의 

천도재와 무속의 씻김굿에서는 영혼을 대상으로 

관념적인 씻김의례를 행한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물로써 대상을 정화하는 의

례를 ‘관욕(灌浴)’이라 부른다. ‘관욕’을 글자 그

대로 풀이하면 ‘물을 부어 목욕시킨다’는 뜻을 

지녔다. 천도재에서 영가의 업을 정화하는 의식

에서부터, 부처님오신날 청수로 탄생불을 씻어주

는 관불(灌佛)ㆍ욕불(浴佛)에 이르기까지 통칭하

는 개념이다. 

그런데 한국불교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의 관욕

을 제외하면, 불상이나 산 자를 대상으로 한 관욕

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실제 물을 뿌리는 행

위의 관욕이 드물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관념

적ㆍ상징적 관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발달했는

데, 이 경우에도 하위(下位)의 망자를 주 대상으

로 하고 상위(上位)의 관욕은 드문 편이다. 따라

서 한국불교의 경우 실제적 관욕보다 관념적 관

욕이 발달했고, 성(聖)의 존재보다 속(俗)의 존

재, 산 자보다 망자를 대상으로 삼는 특징을 지녔

음을 알 수 있다. 

탄생설화의 주요 모티프

부처님오신날에 탄생불을 씻어주듯이, 신성 존

재를 향한 관욕은 ‘찬탄과 경배’로 행하는 정화

의식이다. 고대인도의 브라만교에서는 신상(神

像)을 물로 정갈히 하는 의례를 주기적으로 행하

였다. 〈대보적경(大寶積經)〉에는 이와 관련된 내

용이 나온다.

사위성(舎衛城) 파사닉 왕의 딸인 8세의 무구시

(無垢施) 공주가, 2월 8일 비성(沸星)이 나타나는 

날에 5백의 브라만과 함께 물항아리를 들고 성 밖

으로 나가 천상(天像)을 씻겼다는 것이다. 그 뒤의 

전개를 보면, 브라만들이 성 밖에 있던 비구들과 

토론이 벌어지면서 공주와 브라만은 모두 비구들

의 설법에 감화되어 부처님께 귀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화의식은 보편적 상징성을 지녀, 불

교의 성립과 함께 불상(佛像)을 씻어주는 관욕 개

념이 자연스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한 시기는 1~2세기이니, 불멸(佛

滅) 후 불상을 조성하기 전까지의 관욕은 실제 의

식행위가 아니라 탄생설화 속에서 갓 태어난 아

기 부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기가 태어나

면 몸을 닦고 정결하게 보호하듯이 탄생불을 씻

기는 것은 매우 적합한 정화의식이기 때문이다. 

〈보요경(普曜經)〉에서는 “싯다르타가 탄생했

을 때 제석과 범왕이 홀연히 내려와 갖가지 향수

로 목욕시켰고 아홉 마리 용은 하늘에서 향수를 

뿜어 목욕시켰다” 하였고, 〈과거현재인과경〉에도 

“난타 용왕과 우바난타 용왕이 공중에서 깨끗한 

물을 뿜어 한 줄기는 따스하게 하고 한 줄기는 시

원하게 하여 태자의 몸에 부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경전과 그림

에는 룸비니동산에서 갓 태어난 아기 부처를 천

상의 신과 용이 물을 뿌려 씻어주는 내용이 빠짐

없이 등장한다. 이러한 관욕은, 연꽃이 피어나고 

꽃비가 내리며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

처럼 부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찬탄하는 신이

(神異) 현상의 주요한 모티프이기도 하다. 불교

에서 수용ㆍ전승된 관욕은 탄생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출발점이었고, 점차 일상화된 욕불로 확대 

전승된 셈이다. 

〈욕불공덕경〉 등에는 욕불을 행하는 공덕과 함

께 구체적인 방법도 상세히 다루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불상을 목욕시킬 때 갖가지 

재료를 갈아 향수를 만들고, 이때 쓰는 물은 맑게 

걸러서 작은 벌레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였다. 목

욕한 물은 자신의 정수리에 발라 길상수(吉祥水)

로 삼고 나머지 물은 깨끗한 곳에 버려서 밟지 않

게 하며, 모든 향을 태워서 주변이 향기롭게 하도

록 하였다.

이처럼 욕불은 공덕이 큰 예불행위가 되어 남

방불교는 물론, 초기 중국불교에서도 활발하게 

행해졌다. 고대 중국의 기록인 〈삼국지오서유요

전(三國志吳書劉繇傳)〉에 따르면, 욕불을 할 때

면 많은 음식을 차려 이를 위한 자리가 십 리나 이

어졌고, 구경꾼이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민

간과 어우러진 축제로 정착하면서 석가탄신일을 

곧 ‘욕불일’이라 부르게 되었다.

남방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과 명절만이 아니

라 일상적 욕불 또한 활성화되어 있다. 이를테면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는 마하무니 사원에는 매일 

새벽이면 부처님의 ‘세안 의식’을 보기 위해 많

은 이들이 찾아든다. 스크린을 통해 세안 장면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불을 올리고, 의식이 끝나면 

길게 줄을 서서 부처님의 얼굴을 닦은 물을 담아

간다. 부처님의 가피가 내린 길상수로 여겨 아픈 

곳에 바르고, 장사를 하는 이는 판매하는 물건에 

뿌리기도 하는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탄생불 관욕’

우리나라에서도 불교가 수용된 이래 석가탄신

일의 주요 의식으로 관욕을 행하였다. 일본 원흥

사(元興寺)의 자료를 보면 538년 2월에 백제 성왕

이 태자상(太子像)과 관욕기(灌浴器) 등을 보냈

다는 기록이 전하고, 최치원이 지은 지증대사(智

證大師) 비문에도 “대사는 잉태한 지 4백여 일이 

지난 관불회(灌佛會)의 아침에 태어났다”는 표현

이 등장한다. 

1525년에 간행된 〈용재총화〉에는 “12월 8일의 

욕불 때면 다과와 떡 등을 다투어 시주하여 부처

님께 공양하고 스님을 대접했다”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일

생과 관련된 재일에 관욕이 널리 행해졌고, 이를 

욕불회ㆍ관불회 등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초파일 풍습은 연등(燃燈)에 초점

을 두면서 관욕은 법요식 등에 행하여, 대중이 탄

생불에 물을 끼얹으며 참여하는 풍습이 활성화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에 

‘한동안 단절되었다가 1980년대에 재등장했다’

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도 

욕불은 꾸준히 행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09년 황성신문에 ‘욕불절’이라는 표현이 등

장하고, 매일신보에서는 초파일인 1915년 5월 21

일 자에 “매년 각 사찰에서 성대한 관불회가 있

음은 물론이거니와 금년에도 각처 사찰에서 전례

를 따라 부처의 탄생을 기념하는 회가 있다”고 하

였다. 특히 경성부의 초파일 준비상황을 소개한 

1928년 매일신보 기사에서는 조선은행 앞, 동아일

보사 앞 광장, 장충단의 세 곳에 연화대를 마련해 

불상을 모시고 각각 하루 세 차례씩 장엄한 관불

식을 거행한다고 적었다.

부처님오신날의 관욕은 ‘지천지지(指天指

地)’의 탄생불을 모시게 마련이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 부처가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천상

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의 사자후를 

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꽃으로 아

름답게 장식한 화반(花盤)에 탄생불을 모시고 청

정수를 떠서 불상의 머리에 붓는 의식을 이어가

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불상을 대상으로 한 관욕

은 ‘부처님오신날의 탄생불’이 짝을 이루며, 그 

외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불상을 향한 실제

적 관욕 외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륙재ㆍ예수재 

등에서 상위의 존재인 부처님을 대상으로 한 관

념적 관욕이 전승되고 있다. 이때의 관욕은 위패

(位牌) 또는 위목(位目)을 모시고 행하는 가상의 

씻김의례를 말한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경우 ‘부

처님오신날의 탄생불’이 아닌 일상적 관욕은 의

례 속에서 상징적으로 전승되어온 셈이다. 

그런데 의식문에 상위ㆍ중위ㆍ하위의 관욕을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의례에서는 하위의 존재

만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에 대한 해

석과 담론도 다양하다. 이에 다음 호에서는 수륙

재 등의 천도재를 중심으로, 삼단(三壇)의 존재를 

향한 관욕의 전승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천상에서 아홉 용이 물을 뿜어 탄생불을 씻어주는 장면. 통도사 팔상도 중 ‘비람강생상’ 부분도.

관욕 (上)8

▶한줄요약

한국불교의 경우 부처님오신날의 탄생불이 아닌 일상적 

관욕은 의례 속에서 상징적으로 전승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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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서 수용·전승된 관욕

탄생불 대상으로한 출발점

점차 일상화된 욕불로 확대

부처님오신날의 탄생불 관욕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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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설치�및�높낮이�조절)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장치시공(신형)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인지구	26E


